


          스와니순복음교회 주일예배       2025.8.24

S.F.G.C.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다함께

Invocation                                                                Altogether

찬    송····················································································································· 다함께

Hymn                                                                           Altogether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    송····················································································································· 다함께

Hymn                                                                           Altogether

대표기도············································································································ 신해승 장로

Prayer                                                             Elder. H. S. Shin

함께 부르는 찬양······································································································· 다함께

Anthem                                                                 Altogether
`

성경봉독·········································································································· 다함께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설   교·············································································································· 정용훈 목사

Sermon                                                                   Rev. Y. H. Jeong

헌금기도··········································································································  박윤아 집사

Offering Prayer                                                   Deaconess. Park

헌 금 송······················································································································ 다함께

Offering Praise                                                                Altogether

광   고···················································································································· 담임목사

Announcement                                                                 Senior Pastor

주기도송····················································································································· 다함께

The Lord's Prayer                                                               Altogether

축   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함께 부르는 찬양 Today's Anthem 

8장 Hymm No. 8
거룩 거룩 거룩 (4절)

찬 569장 (통 442장)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1부 –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A Life of Victory Through the Word

2부 –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People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1부 – 이영훈 목사
    Rev. Y. H. Lee

2부 – 담임목사
 Senior Pastor

1부 – 디모데후서(2Tim.) 3:14~17
2부 – 히브리서(Heb.) 11:38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기도송(635)

The Lord's Prayer



설교노트 Sermon Note  

Schedule – 성경통독 및 일정

       스와니순복음교회 금요성령대망회    2025.8.29

S.F.G.C.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다함께
Hymn                                                                             Altogether

설    교··················································································································· 담임목사
Sermon                                                                   Senior Pastor

합심기도 ····················································································································· 다함께
Prayer                                                                          Altogether

축     도·················································································································· 담임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오늘의 양식 Today's Word

   2025년 전성도 성경 2독 (매일 구약 6장, 신약 2장)
 8/25(월)  8/26(화)  8/27(수) 8/28(목)  8/29(금)  8/30(토) 8/31(주일)

대하 13~18
롬 15~16

대하 19~24
고전 1~2

대하 25~30
고전 3~4

대하 31~36
고전 5~6

스 1~6
고전 7~8

스 7~10
고전 9~10

느 1~6
고전 11~12

날짜 9/7 (주일)

내용                          성찬주일예배

장소 교회

                                   

  엄마의 심장 소리 
  

  병원 신생아실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 아기가 울기 시작
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웁니다.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기를 일일이 달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진은 아기
들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슈베르트의 자장가, 심지어 최신 육아용 멜로디까지   
시도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답이 있었습 
니다.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자 아기들은 마치 마법처럼 금세 조용해
졌습니다.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아이들 은 평온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280일 동안 들어온 익숙한 이 소리는 
아이에게 생존과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 나온 후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 익숙한 소리가 달래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상에 지칠 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나 
조용한 동행은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누군
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무엇보다 든든한 존재감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심장 소리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진심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마음이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늘의 양식”에서



<교회사 산책 An Overview of Church History> 
그리스도교 변증가들의 등장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혐오하던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특별히 당시 교양인이라고 불리던 이교도 저술가 역사가 철학가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고발들을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저술이나 강연을 통해 재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참 진리임을 변증하려

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그리스도교 변증가'라고 부른

다. 이번 글에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에 대한 변증의  

예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1> 그리스도인은 무식한 가난뱅이들이다!

  '그들은 가난한 하층민들로부터 무식한 자들과 맹목적인 부녀자들을 긁어     

모았다. 그들은 어리석고 모든 일에 잘 빠져드는 자들이다. 그들은 박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현세의 죽음은 겁내지 않으면서 죽음 뒤의 죽음(죽음 이후의 심판)

은 무서워 떠는 자들이다. 그들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품는 자들이

다. 그들은 대부분 굶주리고 있으며 굶주린 배를 안고도 많은 노동을 한다. 그런

데도 그들의 신은 그것을 허락한다. 그 신은 자신의 백성을 도울 수 없거나 도울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약해 빠졌거나 불공평한 신이 틀림없다.' - 프론토

[변증1]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명예로운 것이다!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다. 조금도 궁핍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것을 갖고도 더 가지려 애쓰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으니 그 분은 분명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스럽게 부를 얻으려고 사느니 차라리 그런 삶을 경멸할 

것이다.' - 미누키우스 펠릭스

<공격2> 그리스도인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가르침은 야만적이다. 그들의 윤리는 저속하고 다른 철학

자들과 비교할 때 감동을 주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성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기만당하기 

때문이다. 신비종교나 우상숭배가 그러한 좋은 예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사람

들의 무지함을 이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묻지 

말고 믿어라' '너의 믿음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며 진리를 알려

고 질문하는 자들에게는'더 이상 알려고 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 켈수스

[변증2]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리를 발견한 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발견한 자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낸다. 모든 이가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만일 여행 중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짜 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한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준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보아준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했음에도 그를 위해 내어

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2~3일씩 금식하고 이렇게 아껴서 마련한 

양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소리로 알리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긴다.' - 아리스티데스

   마지막으로 아래에 소개할 글은'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한   

단락이다. 이 편지는 주후2세기 후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이교도 로마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변증하기 위해 보낸 글이다. 짧은 글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기에 서로를 향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의 도시든 야만인 도시든(그들의 운명이 정한 대로) 자기가 

있는 곳의 풍습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안녕과 행복

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마치 지나가는 손님

(타국인)처럼 삽니다. 다른 시민처럼 모든 것에 권리가 있지만 이방인처럼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들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공동으로  

식사하나(로마인들이 그러하듯) 침실을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몸과  

살을 가진 사람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

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나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나 모든 이들로부터 핍박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며 궁핍할지라도 풍요를  

누릴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서  

시며 사람들이 경멸해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나 악인처럼 처벌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라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공격하고 헬라인은 그들을 사냥감처럼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 디오그네투스(Diognetus)에게 보낸  편지 중


